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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자기의 행위가 내포하는 바 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마침내 개인은 자기가 스
스로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보편성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반대자의 위치로 돌아서는가 하는 데 대하여 좀더 명확한 규정을 내리게 된다. 결국 개인의 
행위는 현실성을 띤, 현실양상을 띤 것이므로 이것이 일반자에게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러나 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일반자와 대립된 상태에서 보
존하려는 오직 그 자신의 개체성에 지나지 않는다.”(p.459)

→의식은 법칙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현실화시켜 보편성의 담지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한
편에서는 보편성의 담지자인 자기가 타자와 구별되는 개별자로서 남아 있길 원한다.

예) 왕→주권자, 보편적 법칙의 주권자이면서도 동시에 자의식을 가진 개별적인 주체로서 
존립한다.

이 단계에서 의식이 처한 자기모순?개별자로 머무르면서 동시에 보편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어떤 특정한 법칙을 제시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개별자의 마음과 보편성과의 직접적인 통일이 곧 법칙으로까지 고양되며 또 이와 
같이 타당시돼야만 한다는 사상, 즉 이른바 법칙 속에서는 개개의 마음마다가 바로 자기 자신
을 인지해야만 한다는 사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어떤 특정한 개인의 마음만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현실을 정립해놓은 것이 되는 바 이와 같이 개인에 의해서 행해진 것
은 모름지기 그 개인의 마음에서 자기의 대자적 존재, 혹은 자기의 쾌락을 나타내는 것이 된
다. 여기서 이 개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일반자로서의 타당성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 되는
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비록 그 행위가 실제로는 어떤 특수적인 것이어서, 다만 그것이 형식
면에서만 일반성을 지닌 것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개인의 마음이 지니는 특수
한 내용은 그 자체로서 보편성을 띠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 당사자에 속하는 개
인이 아닌 타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바로 자기의 마음이 기리는 법칙과는 다른 
어떤 타자의 법칙이 담겨져 있음을 보는 데 그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름지기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 속에서 누구나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칙에 의거
해서 이제 그 타인들이 한편으로는 바로 그 특정한 개인이 성사시켰던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
게 되는 바 마찬가지로 그 개인은 타인들의 현실성에 대해 저항하게 된다. 이럼으로써 결국 
이 개인은 처음에는 다만 경직된 법칙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든 인간의 마음 자
체가 자기의 가상할 만한 의도와는 반대되는 것, 즉 혐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기
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아직도 보편성을 다만 직접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필연성도 
한낱 마음의 필연성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까닭에 그에게서 이러한 보편성이 현실적으로 구체
화된다거나 혹은 그 스스로 작용한다(실현과 효력의 본성을 의미)는 것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
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실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인 즉자적인 의미의 일반자일 수밖에 없는 탓으로 결국 그 어떤 직접
적인 개별자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자신을 현실에 의탁하고 있는 의식의 개별성은 그 일반자 
속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의식
은 이와 같은 자기만의 존재를 획득하는 대신에 이상과 같은 현실상을 통해서 다만 자기 자신



김상봉// 헤겔철학입문: 『정신현상학』 읽기                                           

의 소외를 경험할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식이 그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
실도 여기서는 더 이상 죽어버린 필연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개체성에 의해서 생명이 불어넣어
진 그러한 필연성인 것이다.”(p.459~460)

→자기의 욕망이 보편의 옷을 입고 나타남
개인이 필연성/보편적인 합법칙성을 자기화함. 개인의 욕망과 합법칙성을 일치시키려고 함.
나와 추상적 법칙이 대립하던 것에서부터 타인과 나의 대립으로 전화된다.
→타인 일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
개별자의 자기실현은 보편성 속에서 일어나는데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개별자로서의 자기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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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개체성이란 표현은 형용모순이다.
→보편적 개체성은 모든 개체성의 운명, 자기의식(자아)이 가장 전형적으로 실현한다.

“이전에 의식은 자기가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었던 이상과 같은 신적 내지 인간적 질
서를 한낱 죽어버린 현실(죽어버린 보편성을 의미)로 취급하였으나 이것은 결코 독자적인 자
기위주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일반자와는 반대되는 특정한 마음으로서의 자기에게만 집착하
는 의식 자신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현실에 관여하고 있는 그밖의 사람들까지도 
역시 이 죽어버린 현실 속에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의식은 모든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현실에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음을 발견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현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법칙임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일종의 비약이고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는 듯이 보이기까지 하는 모호한 문장이다.

즉 의식은 여기서 현실이 생명력을 지닌 질서라는 사실을 경험하되, 그러나 실제로 의식은 
다름 아닌 자기의 마음의 법칙을 실현함으로써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실현한다는 것은 곧 개체성이 자기 자신을 다름 아닌 일반자로 간주함으로써 동시
에 이를 자기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여기서
는 자연적인 의식을 의미)은 이러한 대상 속에서 자기를 인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게 된
다. 

→철학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편적 법칙/질서라는 것이 소외된 보편성이 아니라 만인의 
마음의 법칙이라는 말은 너무 당위적으로 들린다. 어떻게 보편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법칙일 수 있는가? 이것은 선결 문제의 오류로까지 보인다.

헤겔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과제를 제출하고도 철저하지 못하게 다루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자기의식이 스스로 경험한 바를 통하여 이제 진리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러한 형태가 대자적으로 의식된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의식의 형태가 지니는 
대자적 성격은 스스로 절대적 보편성(나쁜 의미의 보편성을 말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 이
것은 곧 자기의식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마음의 법칙이다.”(p.461)

→보편적인 질서는 모든 마음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면 대자
적으로 보자면 나는 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남은 남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나도 보편자고 너도 보편자이므로 보편성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헤겔은 그런 각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거대 주체로 흡수, 통합하려 한다. 

→마음의 법칙이 타자와의 매개 없이 자기의식과 직접적으로 일체를 시키고 있음

“그런데 이와 함께 지속적인 힘을 지닌 생동한 질서도 또한 다름 아닌 자기의식 스스로의 
본질이자 동시에 그 작업결과라고 하겠으니, 자기의식이 산출해내는 것은 오직 이런 질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질서도 마음의 법칙과 꼭 마찬가지로 자기의식과의 직접적인 통일을 이



김상봉// 헤겔철학입문: 『정신현상학』 읽기                                           

루고 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자기의식은 이중적으로 대립적인 본질 규정에 귀속하면서 그 
자체로서의 모순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도 혼돈과 착란
을 빚고 있는 것이 된다. 결국 여기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의 법칙은 그 속에서 자기의식이 자
기 자신을 인식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또 보편적으로 타당한 질서 역시 그와 같은 법칙
의 실현을 통해서 지금의 이 자기의식에게 바로 그 자신의 본질이자 또한 자신의 현실이 된
다. 따라서 자기의 의식 속에서 자기와 모순을 일으키는 두 요소는 다같이 바로 그 자기의식
의 본질의 형식을 띠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
다.”(p.461~462)

→구체적 측면에서 각자의 자기의식들이 그 내용을 승인할 수 있는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이다.

<보편적인 질서> 
주체가 그 속에서 자기를 추구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객관적 세계 인륜의 세계를 의미

<질서와 개체성>
질서→자기의식의 본질적 형식, 개별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현실이 된다

고 할 때는 보편성 속에서 나타난다.
개체성→한편에서는 개별성인 동시에 보편성일 수밖에 없다.


